
포항시,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자기업 MOU 체결
에이엔폴리 외 7개사 지역에 재투자하는 투자양해각서 체결
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기업 투자유치 ‘순항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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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포항시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자기업 MOU를 체결했다.ⓒ포항시

포항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건립 투자를 추진하고 

있는 기업 8개사와 투자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
이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은 2024년까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3만6848㎡ 

부지에 4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바이오·IT·첨단신소재 분야이다.

이번에 포항시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 총 8개사 중 7개사는 포항에서 스타트업 또

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건립단

계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포항에 재투자할 계획이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으로 이

어질 전망이다.

지금까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제품 양산 또는 사업 확장 단계에서 마케팅과 기업의 

자금유치가 비교적 용이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은 포항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도시

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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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포항시의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지역에 재투자하

는 기업투자 선순환 구조를 보여줘 포항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

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 기업 투자유치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

인다.

포스텍에서 성장한 기업으로는 에이엔폴리, 원소프트다임, 바이오컴, 포항TP에서 성장한 

기업으로는 이너센서, 이브이에스, 휴비즈아이씨티, 국민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성장한 기

업으로는 아이언박스,  화이바이오메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다.

한편 시는 앞으로 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타지역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한 

기업들을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전략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.

이강덕 시장은 “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

지구 내 투자유치 협약식은 큰 의미를 가진다”고 말했다.

또 “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R&D인프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함으로써 지

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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